
부산의 친구 여러분, 반갑습니다.

저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

리기 위해 턴투워드부산 국제 추모식

을 제안한 빈센트 커트니입니다.

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

어 안타깝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에

따른 여행제한 조치 외에도 저는 며

칠 안에 세번째 암수술을 받아야 합

니다.

남구청장님과 롯데제과 대표이사님

이 한국의 빼빼로데이에 맞춰 참전용

사를 추모하는 일을 공동 기획하신 것

에 대해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

씀드리고 싶었습니다.

수십, 수백만명의 한국 청소년들에

게 같은 날 열리는 턴투워드부산 기념

식에 관해 들려주는 것은 다음 세대들

이 우리의 봉사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

방법입니다.

이번 빼빼로 프로그램은 지난 45년

동안 한국 국민들

이 참전용사들에

게 보여준 감사와

명예의 또 다른

놀라운 표현입니

다.

이는 우리 모두

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 어제는 한국전

쟁 때 저와 함께 복무한 전우 한명과

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는 우리 둘 다

내년에 우리의 한국을 다시 한 번 더

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

그 병사는 저와 함께 배를 타고 한국에

도착할 때 17세가 되었는데, 그는 부산

에 상륙한 지 며칠 뒤 작전 중에 부상

을 입었습니다.

저는 부산에 도착해 강하고 활기찬

나라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첫눈에

반했었습니다. 70년이 흘렀지만 저는

지금도 같은 느낌입니다.

남구청의 노력으로 롯데제과의 빼빼

로가 뜬턴투워드부산(Turn Toward

Busan)뜯 홍보에 두 팔을 걷어 붙였

다. 롯데제과는 턴투워드부산의 전국

적인 홍보를 위해 자사의 빼빼로데이

기획상품 70만개 겉면에 턴투워드부산

을 알리는 홍보문구를 인쇄해 시판에

들어간다.

빼빼로가 턴투워드부산의 뜬홍보대

사뜯로 변신한데는 남구청의 남 모르

는 노력 덕분이다. 6똴25전쟁에서 희

생한 4만여 유엔군을 추모하는 턴투

워드부산이 국가행사임에도 11월 11

일 빼빼로데이와 날짜가 겹쳐 국민들

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. 이점에

착안해 지난해 10월 남구청장이 롯데

제과 측에 이런 사연과 함께 뜬턴투워

드부산 행사에 빼빼로데이가 힘을 보

태주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다뜯

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고 1년 만에

롯데가 메시지에 응답하면서 성사되

었다.

남구와 롯데제과는 빼빼로 패키지

상품의 홍보문구 인쇄에 그치지 않

고 스웨덴, 캐나다 등 4개국의 참전

용사와 가족 300명에게 빼빼로 기획

상품 2종과 마스크, 감사편지를 배송

했다.

한편 이 소식을 접한 커트니 씨는

뜨어린 학생과 젊은이들이 빼빼로를

통해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

알게 돼 더할 수 없이 기쁘다뜩며 감

사편지를 보내왔다. 커트니 씨는 현재

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서 한국인

부인 막례 커트니 여사와 생활하고 있

다. 2018년 전립선암이 재발돼 최근

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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뜬턴투워드부산뜯홍보대사로변신한빼빼로

남구의 중매로 경쟁자에서 동반자로

턴투워드부산제안빈센트커트니씨남구에감사편지

뜨부산의눈부신첫인상 70년간 간직뜩

턴투워드부산홍보문구인쇄된제품전국판매시작

뜨11월11일 겹쳐홍보도와달라뜩남구의간청에응답

유엔군 전몰용사 국제 추모식인 턴

투워드부산(Turn Toward Busan)

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유엔

참전용사 및 유가족 초청 없이 진행된

다. 추모식은 국내 참전용사와 보훈

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1월

11일 11시에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

다. 이날 11시 정각에는 일반 시민들

도 전몰용사를 향한 묵념에 동참할 수

있도록 부산시 전역에 1분간 추모 사

이렌이 울려 퍼진다.

대규모 초청 행사는 없지만 유엔

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

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

된다.

남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

11일까지 유엔평화문화특구 거리에 유

엔참전국 22개 국기를 게양했다, 도시

철도2호선 대연역∼유교차로∼유엔기

념공원∼평화공원∼대천사거리∼경성

대부경대역 거리에 22개국 참전국가의

배너 형태의 국기 120조를 내걸어 추

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. 남구청

주변으로도 유엔기, 태극기, 유엔참전

국 국기를 게양했다.

부산시는 제75회 유엔의 날을 하루

앞둔 지난 10월 23일부터 턴투워드부

산 행사가 열리는 11월 11일까지

뜬2020 부산 유엔위크뜯로 정하고 부산

전역에서 유엔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.

10월 23일∼31일까지는 감사주간으

로 정하고 UN의날 기념식, 세계평화

포럼, 국제평화도시 선포식, UN

Award, 평화의 빛(Blue) 점등 등 7

개 행사가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전역

에서 열렸다. 11월 1∼11일은 추모주

간으로 9개의 추모 프로그램이 시민

참여 형태로 마련된다. 시는 11월 6일

시청에서 유엔과 해외조달시장 관계자

들을 초청해 부산기업을 대상으로 국

제기구 진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

UN공공조달설명회를 최초로 개최한

다. 11월 8일은 시민과 참전국가 청소

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

로 UN평화문화특구 걷기대회를 가진

다. 이밖에 턴투워드행사 전야제로 11

월 10일 평화물결음악회를 부산문화회

관에서 개최된다.

턴투워드부산 행사는 캐나다 참전용

사 빈센트 커트니씨가 제안해 2007년

부산시 주최로 처음 열렸고 이듬해부

터 국가주관행사로 격상돼 국가보훈처

가 매년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하고

있다. 11월 11일은 1차 세계대전 종전

일로 영국똴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의

현충일(Remembrance Day)이자 미

국의 재향군인의 날(Veterans day)

인 동시에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11

개 참전국을 의미한다.

2020귏 11뤉 2릻 뤉룮릻 몋297샏

조용하지만 울림은 더 커진 2020 턴투워드부산

코로나19로해외참전용사없이진행

10월 23일∼11월 11일 부산유엔위크

부산전역서다양한추모행사마련

유엔기념공원 내 전몰장병 추모명비에는 6똴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22개국 4만896명(실종자 포함)의 유엔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. 사진＝이무현 명예기자(사진작가)

<11월 11일 11시 1분간 묵념>

유료광고


